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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2.1.8(토)~2022.1.14(금)> 제706호 2022.1.14(금)

<업계 동향>

◈ 대우건설, 신임 대표에 백정완 주택사업본부장 내정
 ◦1월12일 대우건설은 신임 대표이사에 백정완 주택건축사

업본부장(전무)을 내정했다고 밝혔음
 ◦백정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

수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식 선임
될 예정이며,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인수에 따른 조직 안정화 적임자로 백 
신임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하였음

 ◦백정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
업하고 1985년 대우건설에 공채 입사해 대우건설이 시공
한 주요 아파트 현장소장을 거쳐 2015년 1월 주택사업본
부 임원, 2018년 11월부터 주택건축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역대 최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대우건설의 주택사업 부문을 이끌어오며 역량
을 인정받았음

◈ 한신공영,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
 ◦1월13일 한신공영은 인천검단 

AB5 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설 현
장에서 선홍규 대표이사를 비롯
한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모여 중대재해 근절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결의대회는 선홍규 한신공영 
대표 등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안
전을 최우선 가치로 중대재해 없
는 사업장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중대재해 근절 결의문
을 낭독한 뒤 방한용품 지급 및 
현장 안전보건 점검을 하는 순으

백정완 신임 대표이사

인천검단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한 
한신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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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었음
 ◦한신공영은 올 한 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앞서 최고안전책임자를 임명하고, 안전보

건전담부서를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스마트 안전보
건 시스템을 적용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
응 실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한편, 한신공영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업장 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감
성안전 캠페인을 분기마다 진행할 계획임

◈ 계룡건설, 세종시에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1월11일 이승찬 계룡건설 사

장은 세종시청을 찾아 이춘
희 세종시장과 홍영섭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희망 2022 나
눔캠페인’에 성금 3000만원
을 기탁하였음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를 맞아 더불어 사
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
성하고 시민들의 온정과 사
랑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
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임

 ◦이승찬 사장은 지난해 12월에도 대전시에서 열린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성금 2억5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1월26일에는 충청남도에도 나눔캠페
인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할 예정

 ◦계룡건설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대전·충남·세종지역에 매년 기부활동을 통해 나
눔캠페인에 동참해오고 있으며, 나눔캠페인 성금 외에도 희망의 끈 잇기 운동 후원,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 설·추석 명절 예비역 위문금 후원 등 지속적인 나눔 경
영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우건설,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1월10일 대우건설은 12개 스타트업 기업들과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오픈이노

베이션 프로젝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음

이춘희 세종시장, 이승찬 계룡건설 사장, 홍영섭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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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는 대우건설의 10여개 유
관부서 담당자와 기술 스
타트업 12개사가 매칭해 
스마트 건설을 위한 각 
기업별 서비스와 방향성
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
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으
로, 대우건설은 최종 도
출된 과제에 대해 직접 
실행도 추진할 예정

 ◦이번에 참여한 스타트업은 민자도로, 터널 내 자율주행 보조기술 개발과 같은 토목분
야와 공사 중 지하주차장 청소용 로봇, 제로에너지빌딩 요소기술 개발과 같은 주택건
축분야, 인사관리 등 기업 솔루션과 건설기술 챗봇 융합과 같은 4차산업 혁신 기업들
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대우건설은 기대하고 있음

 ◦대우건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을 가속화하고,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해 신성장동력 발굴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계룡건설,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해 사회적 가치 실현
 ◦1월10일 계룡건설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체

육 활성화를 위해 육상과 볼링 부문 장애인 체육선수 2명을 
올해 초 정식 채용했다고 밝혔음

 ◦계룡건설은 지역 건설업계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지원, 
선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의 
선도적인 모델을 선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한편, 계룡건설은 지난해까지 배드민턴과 볼링, 육상 부문 총 
5명의 장애인 스포츠선수를 고용한 바 있음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승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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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2.1.8(토)~2022.1.14(금)> <기간 : 2022.1.8(토)~2022.1.14(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 지난 해 공공공사 입찰 48조원 규모
 ◦공공공사 입찰지원서비스 전문업체인 비드웍스에 의뢰해 1월13일자 보도로 e대한경제

가 분석한 ‘2021년 공공공사 입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공사 입찰액은 48조원
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예산을 수립한 2018년에 비해 39.2% 증가

 <주요내용>
   - 2021년 종합건설업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진 공공공사는 총 2만3696건에 기초금

액은 총 48조1602억원으로 집계
   - 전년대비 1.8% 감소한 금액이지만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가 처음 예산을 마련

한 2018년(34조6014억원)에 비해 39.2%인 13조5588억원이 증가
   - 특히 지난해 기초금액 100억원 이상 입찰금액은 전년보다 16.9% 줄어들어 중대형 

건설사들의 주력 시장은 위축된 반면, 중소기업의 주요 일감인 기초금액 100억원 
미만은 22.5% 늘어 입찰액 증가에 따른 수혜는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조387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인천광역시 3조3716억
원, 전라남도 3조2837억원, 강원도 3조1587억원, 경상남도 3조1174억원, 서울시 3
조627억원, 경상북도 2조8924억원, 전라북도 2조7257억원, 충청남도 2조4900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공공공사 입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억원 미만 10,612 40,536 10,531 40,092 11,560 42,364 10,920 42,445 17,188 69,341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180 74,325 3,072 70,060 3,708 80,135 4,402 96,853 5,056 107,745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465 34,339 469 34,677 517 35,268 673 48,557 769 53,125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447 75,406 427 73,071 505 80,773 490 84,394 507 81,430

300억원 이상 195 172,356 146 128,114 199 171,882 220 218,272 176 169,961

총계 14,899 396,962 14,645 346,014 16,489 410,422 16,705 490,521 23,696 481,602

자료 : e대한경제 1/13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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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같은 결과는 현 정부가 집권 초기 복지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SOC예산
을 대폭 삭감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와 대선 공약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며 SOC 예산을 늘린 결과로 
분석

◈ 10대 건설사, 올해 22만가구 공급 계획
 ◦1월9일자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형건설사의 올해 주택공급(분양) 목

표는 약 22만가구로 지난해 연초 계획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지난해 실제 공급 물량이 연초 계획 대비 67% 수준인데, 올해 목표한 공급량 달성은 

정비사업 속도와 정부 규제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주요내용>

  r 현황
   - 1월9일 머니투데이가 건설사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들은 올해 총 22만6823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해 초 공급계획(22만4928가구) 대비 0.8% 가량 증가해 비슷한 규모의 공급계획을 
설정

<10대 건설사 2021년 공급실적 및 2022년 공급목표>
                                                                              (단위 : 가구, %)

건설사명
2021년 2022년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전년계획

대비
전년실적

대비

삼성물산 12,995 2,990 23% 12,609 -3.0% 322%

현대건설 28,570 25,239 88% 30,405 6.4% 20%

GS건설 28,225 약 27,000 약 95% 약 27,000 -4.3% 0%

포스코건설 34,049 22,003 65% 20,088 -41.0% -9%

대우건설 34,791 28,344 81% 30,000 -13.8% 6%

현대엔지니어링 20,051 13,619 68% 23,148 15.4% 70%

롯데건설 22,539 6,008 27% 27,136 20.4% 352%

DL이앤씨 19,586 14,346 73% 20,300 3.6% 42%

HDC현대산업개발 13,927 9,569 69% 23,323 67.5% 144%

SK에코플랜트 10,195 3,794 37% 12,823 25.8% 238%

합계 224,928 152,912 67% 226,832 0.8% 48%
   자료 : 머니투데이 1/9日字 보도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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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적은 약 67%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인허가, 조합 내부 문제 등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이며 일부 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일정 연
기 등으로 목표달성율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

   - 올해 주택 공급계획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3만405가구, 3만가구로 가장 많
고, △GS건설 약 2만7000가구 △롯데건설 2만7136가구 △HDC현대산업개발 2만
3323가구 △현대엔지니어링 2만3148가구 △DL이앤씨 2만300가구 △포스코건설 2
만88가구 △SK에코플랜트 1만2823가구 △삼성물산 1만2609가구 순

  r 전망
   - 올해 공급계획은 2021년도 계획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1년도 주택공급 

실적과 비교하면 48% 가량 증가한 규모임
   - 이는 인허가 지연문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

이 연기되었던 지난해 예정공급물량들이 올해 다수 포함된 결과
   - 인허가, 분상제 등 전년도와 유사한 변수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올해 주택

시장은 대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급 실적에 상
당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리모델링 시장 규모 급성장세 전망
 ◦리모델링 시장이 정부 규제로 노후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속에서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까지 확산되면서 전국 리
모델링 시장 규모가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주요내용>

  r 현황
   -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2021년12월말 기준 전국 94개 단지, 6만9085가구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
   - 2020년 58개 단지, 4만3155가구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19년 37개 단

지, 2만3935가구와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
   - 전국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지난해 현대건설, GS건설, 포스

코건설, DL이앤씨 등 4개 건설사가 리모델링 수주액 1조원을 돌파
   - 대형사들이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쌍용건

설, 효성중공업, KCC건설 등 중견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수주전에 참여
하고 있으며, 최근 한화건설, SK에코플랜트 등도 리모델링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
로 시장참여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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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건설사 리모델링 수주액>
                                                      (단위 : 억원)

건설사명 수주금액
현대건설 19,258
GS건설 14,175
포스코건설 13,923
DL이앤씨 10,344
롯데건설 6,744
삼성물산 6,311
현대엔지니어링 5,934
대우건설 5,617
쌍용건설 4,360
효성중공업 3,070
KCC건설 1,333

합계 91,069
                            자료 : e대한경제 1/10日字

  r 전망
   - 리모델링 사업은 1기 신도시가 집중된 경기도에서 가장 활발한데, 공급된 아파트 

물량도 많고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대안으
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배경

   - 최근에는 대구, 부산 등 지방광역시에서도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확산되는 추세로 
향후 시장 규모의 확산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

   - 올해 업계는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15~16조원으로 2021년도의 9조원과 비교해 약 
1.8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는 지난 2020년 1조3500억원과 비교해 
10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전국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급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특히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건설
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견 건설사들의 참여도 확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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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2.1.8(토)~2022.1.14(금)> <기간 : 2022.1.8(토)~2022.1.14(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조달청,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1월11일 조달청은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 추

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주요내용>
  r 공사현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적정 공기) 공사발주 시 공사기간을 정밀 검토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에 

공사기간 산정 서비스 제공

   - (안전 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시 ‘안전분야’를 신설하고, 안전 관련 전문가 자문위
원회 운영

   - (중대재해예방)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안전관리 업무가이
드라인 마련 등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이행

  r 건설현장 참여자가 함께 안전을 지키는 문화 정착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 전문가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기획-설계-시공 전 

과정을 연계한 전문적 안전관리 시범실시
   - (근로자 참여) 근로자 등 건설현장 참여자가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
   - (안전장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공사ㆍ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관련 혁신

제품 활용(지하구조물 안전사다리, 추락보호 에어백 등)

  r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침(공공조달 ESG)」마련
   - 입찰가점 위주 사회적 가치평가를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특정분야(협상계약, 기술형입찰 등) 시범적용 검토*

      * 사회적가치 풀(Pool)을 구성한 후 입찰분야ㆍ계약목적물 등을 고려하여 탄력 적용

  r 공공시설 입찰의 친환경·에너지분야 평가 강화
   - 건축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에 따른 가점

(0.6~1점) 부여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최소화 건축물로 효율등급·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 구분

   - 설계적정성 검토 시 ‘친환경․에너지분야’를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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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공정한 입찰심사와 상생 거래
   -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원 입법발의
 ◦1월7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김영배 의원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개정안 주요내용>

윤준병 의원 발의내용

  r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 강화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에 인력,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추가로 규정
  r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및 역할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

주 등이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해야 함

  r 근로자의 보호구 지참 및 착용 의무 등
   -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보호구 직접 지참

과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함

  r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제재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맡은 바 업무를 해태하거나, 사업주등의 조치 부작위등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r 근로자에 대한 제재
   -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김영배 의원 발의내용

  r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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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
  r 지자체별 산업안전지도관 도입 등
   -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파악이 용이한 점을 활용할 경우, 지자

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하여 3대 안전조치, 화재ㆍ폭발, 취약시기별 안전조치 
준수 지도가 가능함

   - 더불어 법 위반사항이나 위험상황 신고 후 현장확인부터 사후처리까지 고용노동부
에 통보를 가능하도록 함


